
에페소인들에게 보낸 편지 

 

1. 에페소 서간은 신약성경에서 열 번째, 서간 중에서는 다섯 번째로 나오는 성경 

2. 에페소서의 저자는 바오로의 친 서간들에 비해 보다 발전된 신학적 내용(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등)을 다루고 있어 바오로 사도보다 후대의 제자가 썼다고 함. 

3. 저술시기는 약 80-100년 사이에 에페소 주변에서 썼다고 추정함. 

4. 수신교회는 에페소라고 하기보다는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그리스도교인들을 

대상으로 함께 읽힐 의도로 쓴  ‚회람 서간‛으로 보는 견해가 많음. 

5. 에페소서의 저술 배경: 바오로 사도는 제 2 차 전도여행 중에도 이곳을 방문하였으며, 

이때 교회를 세웠다고 전한다. 제 3차 전도여행 동안에는 무련 3년간이나 머물면서 

이곳을 바오로의 선교활동의 중심지로 삼았다.  

6. 에페소서의 구조 

 1,1-2 : 인사와 축복 

 1,3-3,21 : 하느님의 구원 계획 

 4,1-6,20 : 신자들의 삶의 원칙 

 6,21-24 : 맺음말(소식과 축원) 

7. 에페소서의 본문 내용 

 전반부 : 하느님의 구원 계획(1장-3장) 

 에페소서 1장 3절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라고 하는 이 첫문장은 그 다음 14절까지 

찬양문의 도입부문이다. => 하느님을 찬양한다함은 하느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한 신앙고백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하느님의 축복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 성서주석가들에 의하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은 바오로 문헌에 160 회 이상 나오는데, 

그중 약 35회는 에페소서에 발견되고 특히 이 서두찬양에 집중적으로 

10회나 사용되고 있다. 

 신자들을 위한 기도(1,15-23) => 이 기도는 18 절에 지향이 나와 있다. 

지혜는 눈이 밝아져 그분 안에서 희망이 어떠한 것인지, 그분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기 위한 것(우리의 바람이다) => 

하느님의 백성인 교회가 그리스도와 본질적인 결합을 이루되 교회는 

그리스도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교회의 성장은 그리스도에 의존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현존으로 채워져 있으며, 

교회를 통하여 그분은 당신을 세상에 드러내 보이신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과 일치(2장) => 2 장은 바오로 사도의 구원관이 

명확히 드러나는 대목이다. (2 장 4절-5절 ; 2장 10 절) 우리는 

하느님의 자비로 구원되었으며 하느님의 작품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통로이다. 



 그리스도안에 일치(2장 14 절-22절) => 하느님께서는 원수가 되었던 

유다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시어 둘을 하나로 만드시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시어 둘 사이의 막힌 담이 되었던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규정을 폐지 시킴으로써 이루어진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고 하느님 나라의 시민이다. 

 이방인의 사도 바오로(3 장) =>  3장 23절-29절 봉독 

 후반부 : 그리스도인의 생활 원칙(4 장-6장) 

 믿는 이들의 일치(4,1-16) => ‘하나’라는 낱말을 일곱 번이나 

사용됨으로써 사도가 교회의 일치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4, 4-6) => 

세례를 받아 서로 한 몸이 되었고 한 희망을 지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사람‛이 되었기에 그분은 ‚모두의 안에‛ 

계신다. 

 새 마음, 새 생각으로 갈아입기(4,17-5,20) => 거짓말, 도둑질, 분노, 

욕설 따위는 아직 완전히 죽지 않은 낡은 사람에 속하는 것들로서 

우리의 기쁨을 깨뜨리고 평화를 해침으로써 하느님의 성령을 슬프게 

해드리는 것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음행이나 추행이나 탐욕에 찬 

말들을 입에도 올리지 말아야 하는 것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인간관계 맺기(5,21-6,9)=> 가훈 목록이 나오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해서 성서본문 5,21-30의 내용을 읽자. (1) 남편과 

아내 (2) 자녀와 부모의 관계  (3) 종과 주인의 관계  

 영적으로 무장하기(6,10-20)=> 사도가 말하려고 하는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으나 인간의 전 영역을 지배하는 악의 세력을 

말함으로써 아직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위험들을 깨우쳐 주며 

그리스도교적 실존의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는 명령이다. 

 편지 종결(6,21-24) => 편지종결은 개인적인 일에 대한 것과 마지막 

축복으로 되어 있는데 콜로새서에서도 등장하고 있는 디키고라는 

인물이 소개된다. 바오로 사도의 동역자로서 활동하며 바오로는 그를 

주님을 믿는 충실한 일꾼으로서, 소개하고 그를 보내는 목적은 사정을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독자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있다.  


